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는 6월입니다. “이제는 제 정신을 
차리고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일어나는 코로나로 인하여 번번히 뒤로 물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 서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로 진정한 회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 자가 [사물의 가치에 대해 숭배하고, 존중하는 맘을 밖으로 나타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말씀에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하였다. [일천 번제]란 천 번의 
번제를 드림이 아니라, 한 번의 번제를 드릴 때에 ‘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대단한 제사를 드림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 번제를 드림으로 왕으로써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으로의 시작이 아니라, 
예배로 자기의 왕권을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강력함을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함으로, 그의 삶의 자리마다 성공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성장학자 [칼 조지]는 ‘미래의 교회는 메타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메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변화]를 
뜻합니다. 예배 앞에서 회개하며, 변화하며, 새로운 도전의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적당한 종교놀이를 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예배
자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

첫째,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의 율법을 정하셨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흠 없이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속뜻이 들어있음을 봅니다.

둘째,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다가는 세상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꾸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수리형교인]과 [정비형교인]이 있습니다. 밤 낮 망가진 모양으로 세상 한
복판에서 깨지고 터져서 망가진 모양으로 지내다가 주일에 수리하러 오는 교인
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전에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늘 깨어 신앙을 
정비하여 주일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정비형교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이끄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좋은 예배 자를 
만드십니다. 성령님과 한 주간을 함께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마음을 쏟으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더욱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여서 드리는 
자리는 더 값진 감격이 됩니다. 그 감격의 자리에 우리 속도원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는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2. 번제는 제일 좋은 것을 드린 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번제가 되기 위
해서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 특별히 속회 안에 돌봄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 다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 담임목사님 목회위에 성령충만, 능력충만, 말씀충만을 위해 중보 합니다.
❏ 헌금찬송 : 50장
❏ 마침기도 : 속장 혹은 맡은 이
❏ 금주 속회 실천사항 나누기 
 - 트리니티 성경교제와 성경읽기, 성경암송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 지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